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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30(수)�삼하� 13-15장� � �부메랑에�맞은�다윗� �

다윗은�왕가를�이룰만한�세상적�지지기반이�약했습니다(삼상18:23).

다윗은�입지를�강화하기�위한�도구로� <혼인>에�진심을�다했습니다.

다윗은�사울의�딸인�미갈과�결혼하여�왕의�사위가�됩니다(삼상17:25, 18:27, 22:14).

도피생활�중�아비가일과�아히노암을�아내로�맞고(삼상25:39,43),미갈은�재혼합니다(25:44).

두�아내의�출신�및�기반은� <유다�왕>에�오를�때�도움이�되었을�것입니다(삼하1:2-3).

다윗은�북이스라엘과�맞닿은�그술의�공주와도�혼인을�맺었는데(압살롬의 어머니, 3:3),

북이스라엘을�견제하려는�계산이�깔려�있었습니다.

다윗은�아브넬과�협상하면서�전처�미갈을�돌려달라고�요구합니다(3:12-13).

북쪽�지파와�통일할�때� <사울의�사위>로서�정통성을�내세우려는�의도였습니다.

이미�재혼하여�행복한�가정을�꾸린�미갈은�눈물�속에�남편과�이별합니다(3:16).

그리고�전�남편�다윗과�결합했으나�불화했으며�자녀가�없었습니다(6:20-23).

다윗은�신하였던�우리아의�아내�밧세바를�범하고�후에�아내로�맞았습니다(11:2).

완전범죄를�꾀하려다�여의치�않자�우리아를�죽음으로�내모는�죄를�더합니다(11:15).

“이�일로�걱정하지�말라�칼은�이�사람이나�저�사람이나�삼키느니라(11:25).”�

다윗이�요압에게�한�말은�다윗�가문에�부메랑처럼�돌아옵니다.

“칼이�네�집에서�영원토록�떠나지�아니하리라(12:10).”

인위적인으로�쌓아올린�다윗의�세계는�모래성처럼�무너집니다.

악에�더�큰�악을�행하는�암논의�모습이나(13:16, 출22:16-17,신22:28-29 참고),

살해에�용기를�북돋우는�압살롬은�아버지�다윗을�많이�닮았습니다(13:28, 11:25 참고).

<혼인>덕을�보려던�다윗은�배다른�왕자들의�힘겨루기로�결국�세�아들을�잃고�맙니다.

(13:28-29,18:14-15, 왕상2:25)  

하나님은�다윗�왕실을�견고히�세우려�하셨습니다(7:8-13).

그러나�다윗은�스스로�자기�성을�쌓다�너무�많은�것을�잃게�됩니다.

아들의�반역으로�도망치는�다윗,�그는�다시� <광야>로�돌아갑니다(15:23).

나는�스스로�나의�성을�쌓고�있지�않습니까?

❶ 학연, 지연, 혈연, 처세�등 인위적�방식으로�나의�성을�쌓고�있지�않습니까?

❷ 성공을�위한�인위적인�방식들이�부메랑처럼�나를�친�경험이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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